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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부터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집중 단속

- 도로낙하 시 치명적인 인명사고 우려… 적발 시 엄중 처벌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7월말부터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에 처할 수 있음.

 ㅇ 불법 부착한 판스프링*이 도로상에 낙하될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단속과 함께 시‧군‧구청장(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의 

튜닝승인을 통해 안전성확보를 유도해 왔으나, 일부 화물차에서 여전히 

불법적으로 판스프링을 적재함 지지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완충장치(판스프링)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 활용 사례(고정 또는 탈부착 형태)

   *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장치로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임의사용(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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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 등이 

집중 단속하도록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ㅇ 자동차검사소에서도 매 6개월마다 실시하는 자동차검사 시 적재함 지지대

(판스프링) 불법설치와 완충장치 손상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계획

이다.

 ㅇ 아울러, 해당 불법행위를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